
<산업보건>은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장합니다. 근로 공간이나 

산업 현장 또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 등을 포착해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울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사용하고 난 숯불난로 통이 수북이 쌓여있어 찍어보았습니다. 지난해 

몹시 길었던 한파 중 다행히 질식사고 없이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25일, □□제철소에서 질소가스에 질식돼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밀폐 공간 질식 재해 예방 

3대 수칙은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공기 호흡

기 등의 보호구 착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소통’인 것 같습니다. 

3월의 공유 현장 김수근(성균관 의대, 교수)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마감일┃ 매달 20일		 보내실 곳┃ bearkhj@kih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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